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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6.(목)

민간 사회공헌, 필요한 복지 현장으로 연결
사회공헌 활발한 민간 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 현수엽 제1차관, 사회공헌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기업 사회공헌 재단·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6일(목)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사회공헌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사회공헌 재단,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민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양과 질에서 모두 성장하고,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참여 주체도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 사회공헌 재단) 카카오임팩트, 삼성복지재단, 

IBK행복나눔재단, 네이버 해피빈,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베어베터, 행복

커넥트, 블루버드씨, ▲(유관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민관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

하는 규제 및 제약 요인, 제도개선 방안, 유인책 제공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광 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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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과 복지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바로잇(crckorea.kr/baroit/)’을 올해 5월 개통하였고, 지역

사회공헌인정제* 운영,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 등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에 대한 사회공헌 심사·인정 및 유인책
제공(장관 표창, 신용·기술보증기금 우대, 홍보 및 사회공헌 컨설팅 지원 등)

 현수엽 제1차관은 “고립·은둔청년 등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연성·혁신성‧지역 밀착형 실행력을 가진 

민간 부문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의 사회공헌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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